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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말퍼즐 정답

숨은그림찾기 정답

봉준호 감독의 동명 영화(2013)를 원작으로 한 드

라마‘설국열차’의 시즌 3 제작이 확정됐다.

미국 연예매체 버라이어티는 19일 드라마‘설국열

차’가 이달 25일 TNT(워너미디어의 케이블 채널)에

팝스타 레이디 가가가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

임식에서 미국 국가를 열창했다.

레이디 가가는 올리브 가지를 입에 문 비둘기가 날

갯짓하는 모양의 브로치를 착용하고 등장해 단번에 

청중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 브로치는 검은색 상

의와 대조되며 극심한 분열과 대립을 겪어온 미국에 

평화를 호소했다.

레이디 가가는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해왔다. 대선 

직전의 유세에도 바이든과 직접 무대에 올라 지지를 

호소했다.

서 시즌 2 공개를 일주일 앞두고 시즌 3 제작을 확정

했다고 보도했다.

‘설국열차’는 얼어붙은 황무지가 된 지구에서 마지

막으로 살아남은 인류를 태우고 7년째 달리는 열차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지난 2013년 봉

준호 감독의 영화‘설국열차’를 시리즈화했다.

드라마는 2015년부터 기획됐다 미뤄져 2018년 제

작을 확정하고 지난해 5∼7월 시즌 1을 선보였다. 앞

선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봉준호 감독과 영화 제작자

인 박찬욱 감독, 이미경 CJ 부회장 등이 프로듀서로 

참여한다.

사진= 설국열차 시즌2의 한 장면. 

유튜브(Sunny Trailers) 캡처

한편 취임식 무대에 오르기 전 레이디 가가는 트위

터에“과거를 인정하고, 현재를 위해 치유하고, 사랑

스럽게 함께 일하는 미래를 위해 열정을 갖길 바란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향해 노래할 거

다.”,“내일(취임식 날) 모든 미국인들에게 평화의 날

이 되기를 기도한다. 증오가 아니라 사랑을 위한 날. 

두려움이 아닌 수용의 날. 하나의 국가로서 우리의 

미래의 기쁨을 꿈꾸는 날. 비폭력적인 꿈과 우리의 

영혼에 안전을 제공하는 꿈을 꾸길 바란다.”라는 글

을 올리며 미국의 평화를 기원했다.

사진= 애국가를 열창하고 있는 레이디 가가. 

MSNBC화면 캡처

레이디 가가, 비둘기 브로치 달고 애국가 열창 할리우드 예측 매체, 
‘미나리’ 한예리 주목

드라마 ‘설국열차’ 시즌3 제작

아카데미를 비롯해 할리우드 시상식을 예측하는 전문

매체 골드더비가 영화‘미나리’의 한예리를 조명했다.

고드더비는 최근‘미나리’의 한예리가 오스카 레이

스에서 동료 배우들만큼이나 주목받을 자격이 있는 이

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이 영화의 성공 열쇠는 한

예리”라고 호평했다.

이 매체는“한예리가 조용하지만 강인한 아내 모니카 

역을 맡아 남편(스티븐 연)의 위험한 노력에 불안함을 

느끼고 종종 말다툼하면서 영화의 극적인 장면들을 

만들어냈다.”고 덧붙였다.

골드더비는‘미나리’를 각본상 후보 3위, 감독상 후

보 4위, 여우조연상(윤여정) 후보 4위, 남우주연상(스티

븐 연) 후보 6위, 작품상 후보 7위, 여우주연상(한예리) 

후보 22위로 예측하고 있다.

제93회 아카데미상의 후보 발표는 3월15일이며, 시

상식은 4월25일에 열린다.

사진=‘미나리’의 한예리. 유튜브(Minari) 캡처


